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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치 않은 곳, 그러나 최고 명당에 묻힌 태조

태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했

다. 물려받은 왕위가 아니라 쟁취한 자리다. 역성혁

명을 일으켜 58세에 왕이 됐다. 당시의 평균 수명으

로 보면 뒷방 늙은이가 되기에도 늦다. 요즘 세상에

도 정년퇴직감 아닌가. 태조 이후에는 10대 청소년

기에즉위한왕이13명이나된다.    

이성계는 용맹과 추진력으로 뭉쳐진 인물이다. 지

혜와 자비, 반성과 성찰이 보충되지 않았다면 실패한

쿠데타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한여

름밤의꿈으로끝났을것이다. 무학대사는이성계를

일개 장수에서 군왕으로 이끈 선지식이다. 나옹화상

의 제자인 무학은 고려 왕조의 무능과 부패에 절망하

고있었다. 새왕국건설을꿈꾸는혁명가임과동시에

이성계의 충실한 인도자, 스승이다. 무학은 천문지리

와음양도참설에밝았고꿈해몽에능했다. 

태조 즉위 이전에 이성계의 꿈을 해몽하여 즉위를

예언했다. 무학이 설봉산 아래 토굴에 기거하고 있

을때이성계가찾아와물었다.

“꿈에 집을 부수고 들어와 서까래 셋을 지고 나갔

는데이게무슨징조입니까?”

“허허, 경축할 일이요. 서까래 셋을 진 사람은 왕

(王)을가리킵니다.”

“꽃이거울에떨어지니이꿈은또무엇입니까?”

“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가 열 것이요, 거울에

떨어지니어찌소리가없으리오.”

이성계는 즉위 후 송도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

다. 궁궐터를 잡기 위해 무학 대사를 대동하고 여러

차례 한양을 답사했다. 대사는 지금의 왕십리를 궁

궐터로 잡으려 했다. 그때 검은 소를 타고 가던 노인

이소를툭툭치면서

“이놈아, 이무학만치나미련한소야!”

대사는그소리를듣고노인에게다가가절을하고

“어르신, 제발가르쳐주십시오.”

노인은껄껄웃으며

“여기서십리를더들어가시오.”

이렇게 해서 십 리 더 들어간 곳이 지금의 경복궁

이다. 십 리를 더 가라고 하여 왕십리(往十里)라는 지

명이 생겼다. 그런데 경복궁을 짓는 중에 대들보가

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. 대사가 고민을 하는데

하루는 밭을 갈던 노인이“그 터는 학의 형상이니 날

개부터 눌러야 하오”라고 충고했다. 대사는 날개 부

분에 4대문을 먼저 지었다. 그러자 궁이 무너지지 않

아무사히완공했다. 

대사는 태조의 왕사로 있으면서 조선의 안정을 위

해 노년의 전부를 쏟았다. 태조에게 설하기를“유교

는 인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지만 그 목적

은 같은 것입니다.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필 때 백성

의 어버이가 되고 나라가 굳건해집니다. 더불어 순

간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을 용

서하여새로운삶을열어주십시오.”

대사는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알고 조용히 왕사

직에서 물러나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1405년 79세를

일기로 열반했다. 조선 개국의 핵심 주체, 이성계의

스승이면서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유일

한 인물이 무학 대사다. 역할에 대한 지분확대를 주

장한 정도전, 이방원 등이 피투성이 싸움을 한 것과

선명하게대비된다.

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성계의 입가에

넉넉한 웃음이 넘쳤다. 도읍지가 완성된 축하 잔치

에서있었던일이다. 태조가호방하게웃으며,

“오늘은 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터봅시다. 무학 대

사를보니, 꼭돼지같소이다. 허허허!”

대신들도따라껄껄웃었다. 대사는태연하게받아

쳤다.

“전하께선부처님처럼보이십니다.”

태조가오히려당황했다.

“과인은 대사를 돼지라고 했는데, 대사는 어찌 과

인을부처라고하는것이오?”

“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

님만보이는법입니다.”

태조는망치로머리를맞은것처럼멍해졌다. 잠시

후껄껄웃으며,

“과인이졌소이다. 그말씀깊이새기리다.”

아직 자식들끼리의 살육전을 예감하지 못한 좋은

시절이었다.

건원릉, 혁명가 이성계가 누워있는 곳이다. 능호가

유일하게 세 글자다. 스스로 눕고 싶었던 자리가 아

니다. 봉분 위엔 잔디가 아닌 함흥 갈대가 무성하게

자라고 있다. 경기도 구리시 검암산 아래 자리 잡은

동구릉은 천하의 명당으로 손꼽힌다. 태종 때 명나

라 사신이 와서 지세를 보고는‘어찌 이와 같은 하늘

이만든땅이있는가? 필시인공으로만든산이로다’

라고 할 정도다. 태조의 건원릉은 아홉 개 동구릉 중

에서가장높은곳에있다.   

태종 8년(1408), 태조가 74세로 승하했다. 태조의

수릉(살아서 미리 잡아 놓은 능, 민가의 가묘와 같은

것,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)은 강비가 묻힌 정릉이었

다. 여기에 능을 쓰면 문제는 간단하다. 그러나 그때

는 이미 3대 태종의 시대다. 부자간의 반목과 갈등이

극심했던그들이아닌가.     

태조가 죽자마자 태종은 정릉을 현재 자리(성북구

정릉동)로 이장하고 봉분을 깎아버렸다. 강비의 능

을 묘로 강등해서 강비를 후궁으로 격하시켜 버렸

다. 정릉에 있던 병풍석의 석물의 일부는 다리(현 청

계천 광통교)를 고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궁궐 뒤

빈터에 방치했다. 정릉이 다시 종묘에 왕비로 올라

가기까지는 2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. 현종 10년

(1669) 때다.  

죽기 전 태조는 자신을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고

유언했다. 태종은유언마저무시했다. 아버지의유언

이지만 조선 개국의 시조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

함흥에 묻을 수 없다는 이유다. 그 대신 함흥에서 갈

대를 뽑아 와서 봉분에 덮었다. 권력의 삼엄함에 살

이떨린다.

태조가승하하자태종은급명을내렸다. 풍수에능

한 조정대신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. 아버지의 유언

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극복할 지상 최대의 국책사

업을 벌여야겠다는 야심에 불탔다. 한양 80리 안에

최고의 명당을 찾아라. 총책임자는 왕의 풍수고문이

자 영의정인 하륜이었다. 하륜은 국풍을 대동하고

왕릉 택지에 골몰했으나, 숭유배불왕조인지라 불교

풍수법맥, 법통이단절되어반풍수만남아있었다.

정작 왕릉 터를 잡은 이는 조정대신 김인귀였다.

하륜은 뛰어난 궁중건축가였던 박자청(1357~1423)

을 불러 왕릉 공사를 시작했다. 그는 이 공사를 성공

리에 마친 공로로 후에 공조판서(건교부장관)가 된

다. 어명이 떨어지자 충청도, 황해도, 강원도에서 징

발한 역군 6000명이 검암산으로 동원됐다. 왕릉 조

성공사는 두 달 열흘 걸렸다. 왕릉 관리기구로 개경

사라는 원찰을 지었다. 태조 왕릉에서 동남방 700미

터 떨어진 곳에 짓고 스님 100명을 배속시켰다(기록

만전하고지금은흔적도없다). 

1408년 9월 9일, 태조는 이렇게 마련된 건원릉에

묻혔다. 조선 최초의 왕릉이자 동구릉이 조성되는

시작이다. 원치 않은 곳, 그러나 최고의 명당에 묻힌

태조이성계, 전하행복하시옵니까? 

글=이우상(소설가/asdfsang@hanmail.net)

사진=최진연(사진작가)

1대 태조 건원릉(1)

③③

무학대사는 이성계를 장수에서 군왕으로 이끈 선지식

태조 죽은 후 태종은 정릉을 강제 이장하고 묘로 격하

불효 극복하고자‘건원릉’과‘개경사’라는 원찰 조성

건원릉봉분을덮고있는함흥갈대.

태조 이성계 <1335~1408년, 74세. 재위기간 6

년2개월, 1392년7월(58세)~1398년9월(64세)> 

이성계가한양에도읍을정하고축조하기시작한서울산성.

건원릉능제지내는모습.

단청, 탱화, 불상, 개금
탱 화 사

불
사
상
담

■02)918-4077/011-702-4077
화공 朴商洙 합장

서울 성북구 정릉3동 684-36

■지장보살

■신중탱화

보보이이차차 선선물물용용품품

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

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

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

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. 

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(宜興)에서 작가에게
주문∙제작한 작품입니다.
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.
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, 그 입자가
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
니다.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
정해년 설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
입니다.       ■수입원 : ㄜ홍다원

궁정보이산차(紅) - (120g)
80,000원

궁정보이산차(黃) - (120g)
80,000원

동흥보이산차(黃) 中(300g)
160,000원

동흥보이산차(紅) 中(300g)
160,000원

동흥보이산차(墨) 小(200g)
120,000원

동흥보이산차(墨) 大(500g)
220,000원

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,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

■주문전화02)2004-8215
국민은행 006-25-0023-989 (주)현대불교신문사


